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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최신 의약뉴스
Azithromycin이 치명적인 심장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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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키워드

Azithromycin이 치명적인 심장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Medscape Medical News, Mar 12, 2013]

 3월 12일, 미국식품의약청(FDA)은 현재 널리 사용되고있는 항생제인 Azithromycin(지스로맥스정, 화이자제약)이 불규

칙한 심장 리듬에 관한 잠재적이며 치명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는 QT 간격을 연장하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에 비정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드물게 

Torsades de pointes라 알려진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 FDA 발표에 따르면, Azithromycin 유발 부정맥에 위험성을 

가진 환자는 이미 QT 간격이 연장되었거나, 저칼륨혈증, 저마그네슘혈증이 있거나, 비정상적으로 느린 심박동을 가진 

환자 또는 부정맥 치료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에서 주로 나타나며, 노인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도 부정맥 유발 효

과에 더욱 민감할 수 있다.  

 Azithromycin에 대한 FDA 안전성 발표는 화이자 제약에 의해 수행된 심장의 전기 활동에 대한 항생제 효과에 관한 

연구와 2012년 5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 결과가 근거가 되었는데, 이 연구에

서 5일동안 Azithromycin을 투여 받은 환자군은 Amoxicillin 또는 항생제를 투여 받지 않은 군에 비해 갑작스러운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FDA는 Azithromycin의 제품설명서에 QT 간격 연장 및 Torsades de pointes에 대한 위험성에 관한 경고문구를 추

가하였고, 다른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뿐만 아니라 플루오로퀴놀론계와 같은 비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들도 QT 간격을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Azithromycin, 심장 부작용, 부정맥, QT 간격 연장, Torsades de pointes

 FDA는 Azithromycin 복용환자에서 QT 간격 연장 및 Torsades de pointes 등의 치명적인 심장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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